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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정책 충격의 지역별 영향 분석
1)

 

요약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 경기 등 한 나라가 직면한 거시변수를 반영하여 결정되고 모든 경제 주

체와 영역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경제여건이 상이하여 그 영향의 정도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지역간 

차별적 영향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의 차

별화 양상을 생산·소비·고용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① 

요소추가 벡터자기회귀모형(FAVAR)으로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을 ② 지역별 패널 데이터에 국소투영

(local projection)하는 2단계 분석(two-step approach)을 실시하여 통화정책 충격의 생산·소비·고용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FAVAR 모형을 통해 식별된 통화정책 충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긴축

적, 인하기에는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지 여부를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2010년 1/4분기~2022년 4/4분기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소투영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영향은 제

조업 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났고, 소득 규모에 따라서는 소득 하위지역이 영향을 크게 받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고령인구가 많은 지

역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소비는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생산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영향을 크게 받고, 고용은 가계부채 비율이 낮

은 지역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분석 결과 중 제조업 비중,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의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다

소 상이한 데, 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통화정책의 영향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된 특성 변수를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데는 

해당 지역의 높은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난 것은 해당 지역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소규모 기업체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에서 지역간 차별화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가계부채 비

율 등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 제주, 서울, 강원 등이 타지역에 비해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실시 과정에서 이들 지역에 

경기하락 효과가 집중되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통화정책 파급효과로 인해 

심각한 경기둔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별 정책 대응이 가능한 재정정책이나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의 미시적 정책 활용을 보완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박승문 과장 seungmoon.park@bok.or.kr, 전은경 조사역 

ek.jeon@bok.or.kr, 주현도 과장 joohdism@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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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 경

기 등 한 나라가 직면한 거시변수를 반영하여

결정되고 경제 주체와 영역에 무차별하게 영

향을 미치는 무딘 수단(blunt tool)이다. 그러

나 지역별로는 경제여건의 차이로 인해 그 영

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연

구들에 따르면 산업구조, 인구구조, 경제주체

들의 소득·자산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그 요인에 따라 지역별로 경기

변동의 크기, 소득 분배 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 지역별 산업 및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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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특히 팬데믹 정상화와 물가상승 압력 대응과

정에서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

되며 통화정책의 지역간 차별적 영향이 확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금리인상기에 종

합생산지수2) 변동폭을 비교해 보아도 지역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과거 금리인상기 종합생산지수 변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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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통화정책 효

과의 차별화 양상을 생산·소비·고용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요소추가 벡터자기회귀모형

(FAVAR)으로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을 ② 지
역별 패널 데이터에 국소투영(local 

projection)하는 2단계 분석(two-step 

approach)을 실시하여 통화정책 충격의 생산·

소비·고용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GRDP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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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화정책의 차별적 영향 관련 논의

기존 연구들은 통화정책이 경제부문간에 차별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급경로별로 다양

하게 제시하고 있다. 통화정책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ⅰ) 금리변동에 따른 경제주체

들의 기간간 대체효과, 이자 소득·자산가격 변동

에 따른 소득효과 및 부(富)의 효과 등 직접적

효과와 (ⅱ)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소

득, 이전소득 등의 변화에 기인한 간접적 효과

로 구분 가능하다. Coibion et al.(2017) 등은

이에 근거하여 수입의 원천, 금융시장 참여 정

도, 채권자/채무자 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라 통

화정책 충격의 영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aplan et al.(2018)은 통화

정책이 차입제약 등으로 인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제주체(Hand-to-Mouth)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크므로 노동소득 변화에 따른 간접적

효과가 금리변동의 직접적 효과보다 더 큰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통화정책 영향의 지역별 차별화와 관련

해서는 기존 실증연구들로부터 지역별 산업구

조, 소득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통화정책 충

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구조별로 보면 금리변동에 민감

한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긴축적 통화

정책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본 및 재화의 수

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Pizzuto(2020), 

Hauptmeier et al.(2020) 등은 제조업(내구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긴축적 통화정책 충

격에 따른 개인소득 및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Anagnostou 

& Papadamou(2016) 등과 같이 서비스업 비

중이 높은 지역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

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Hand-to-Mouth 가계비율이 높아서 지역 소

비가 금리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다. 실제로 Herreno & Pedemonte(2022) 등

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긴축적 통화

정책 충격에 따른 고용 하락 효과가 크게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별화보다는

평균 연령 변화에 따른 차별화 연구가 많은

데, 연령과 통화정책 영향의 크기에 관한 연

구들의 경우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Berg 

et al.(2021) 등은 노년층에서 통화정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한 반면, Wong(2018) 등은

청년층의 반응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인구구조에 따른 지역간 차별화와 관련해

서는 Leahy & Thapar(2022)가 중년(40~65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통화정책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주택가격, 변동금리 모기지 비중,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 따라 지역별로 통화정

책 영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Di Maggio et al., 2017; Geordiadis, 

2015; Pizzuto, 2020) 

통화정책의 지역별 차별화와 관련한 국내 연

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김영덕·최진석(2010)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산업생산지수가 대출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김기호·유경원(2015)

은 단기적(1~2분기 후의 충격반응)으로는

GRDP의 반응에 차이가 있으나 이후에는 지

역별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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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경기에 대한 생산의 민감

도, 노동‧자본 등 투입요소의 조정 가능성, 평

균적인 기업 규모, 수출 가능성 등의 차이로

인해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이 지역내 산업 비

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주체들의 고용 안정성, 임금 경

직성, 차입제약, 금리변동에 대한 감내 능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생산

및 소비 행태, 소득 원천 등에서 차이가 있으

므로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서 통화정책 충격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다. 

한편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차입제

약 정도,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 정도 등을 보

여주는 지표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가계부채 비

율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이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Ⅲ. 통화정책 영향의 지역간 차이 분석

통화정책 충격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되는지 여부는 ① 요소추가 벡터자기회귀모형
(FAVAR)으로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 후 ②
이를 지역 패널데이터에 국소투영하여 지역간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는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방식으로 분석3)하였다.

1. 통화정책 충격 식별

Bernanke et al.(2005)의 방법론을 따라

FAVAR 모형(factor-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이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충격 식별을 위한 모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요인들

(factors, )을 추출한 후(식 1의 ①) 동 요인들

과 기준금리()가 VAR 과정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단기 제약을 부여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식 1의 ②)하도록 설정하였다. 주성분 추

출을 위해 1997년 1/4분기~2022년 4/4분기 중

실물지표, 금융지표, 물가지표, 환율지표 등 총

63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식 1. 설정 모형1)

[관측식]     ①

[전이식]           ②

주: 1)   ,  : 요인계수(factor loading),  : 시차 

다항행렬(lag polynomial matrix),  , 
, 

 : 오차항

 FAVAR 모형을 통해 식별된 통화정책 충격

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기

에는 긴축적, 인하기에는 완화적인 것으로 추

정되었다.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으로 일부 시

기에 기준금리 변동과 통화정책 충격의 방향

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식별되었다. 최근의 모습을 살펴보

면 2022년 중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기준금

리 인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식별되었다.4)

3) 자세한 분석 방법은 ‘<참고> FAVAR 및 국소투영 모형 분석 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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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AVAR 모형으로 식별된 통화정책 충격1)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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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0년 이후 충격의 표준편차를 1로 표준화
자료: ECOS, 자체 추산

2.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분석

 통화정책 충격의 지역별 반응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지 여부를 전국 16개 시도(세

종시 제외)의 2010년 1/4분기~2022년 4/4분

기5) 지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국소투영모형

으로 분석하였다.(Iacoviello & Navarro, 2019)

식 2. 설정 모형1)

     
    

주: 1) 는 시도, 는 시점, 는 시차(분기), 는 지역별 

종합생산지수나 소매판매액 지수 또는 취업자수, 는 통화정책 

충격,   ,  은 지역별 특성 변수가 각각 상위 25% 이상 

또는 하위 25% 이하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  는 

통제변수(AIC 기준에 따라 직전 3분기까지의 종합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취업자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3년물 
국채금리와 당기 국제유가, 전년도 GRDP와 인구수, 1차 및 2차 
추세 포함). 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

통화정책의 지역별 영향을 구분짓는 지역특성

변수로는 제조업 비중, 1인당 소득 규모, 고령

인구 비중,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고

려하였다. 지역별 특성치가 상위 25% 이상인

지역(   )과 하위 25% 이하인 지역

(  )을 비교하여 충격반응의 크기 차이

가 신뢰수준 68%6)에서 유의한 경우 지역간

차별화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지역내 생산·소비·고용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반응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종속

변수(  )로서 생산은 제조업 생산지수와 서

비스업 생산지수를 GRDP기준 지역별 비중으

로 가중평균한 종합생산지수를 사용하였고, 

소비는 소매판매액 지수, 고용은 취업자수를

이용하였다.

【주요 지역특성 현황 및 추정결과】

(제조업 비중)

지역별 제조업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울산

이 61.0%로 가장 높고 충남(54.1%), 충북

(51.5%)에서 50%가 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

었으며, 서울(3.7%), 제주(4.2%), 강원(10.5%) 

등은 낮은 편이었다. 부산은 제조업 비중이

2021년 기준 17.2%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4) Romer & Romer(2004) 방식으로 충격을 식별한 경우에도 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2022년 중에 긴축적 충격이 추정되었으며 이
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FAVAR 방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Ⅳ. 추가 분석 및 강건성 확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5) 지역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 지수 등이 2010년 1/4분기부터 발표됨에 따라 동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6) 신뢰수준 90%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주요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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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별 제조업 비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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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GRDP 실질 부가가치 기준
자료: 통계청

제조업 비중에 따른 지역별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 제조업 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통화정

책 충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종합생산지수는 충격 1분기 이후부터 제조업

비중 상위지역과 하위지역간에 유의한 차이

(68% 신뢰수준)가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

는 충격 초기 제조업 비중 상위지역이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한 반면

하위지역은 5분기까지 반응이 커지면서 최대

반응도 크게 나타났다. 취업자수도 제조업 상

위지역에서 충격의 영향이 더 작고 회복속도

도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 지역별 제조업 비중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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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음영(  )은 
상하 차이의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소득 규모)

지역별 1인당 소득수준(2021년 1인당 총소득

기준)은 울산이 6천만원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 서울,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광주는 1인당 소득이 3천만원 이

하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산도 2,965

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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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별 1인당 소득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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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GRDP 1인당 총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을 추정한 결과 소

득 상위지역이 생산·소비·고용 모두에서 영향

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생

산지수 기준으로 충격 발생 2분기 이후, 취업

자수는 3분기 이후 소득 하위지역에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충

격 이후 7~10분기동안 유의한 차이7)를 나타

내면서 소득 상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다.

그림 7. 지역별 1인당 소득 규모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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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음영(  )은 
상하 차이의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로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2022년 기

준)을 살펴보면 전남이 23.9%로 가장 높고 경

북(23.3%), 전북(22.7%), 강원(22.2%)이 그 뒤

를 이은 반면, 울산(14.2%), 경기(14.3%), 광주

(15.2%), 인천(15.2%) 등은 낮게 나타났다. 부

7) 충격 1분기 이후에는 소득 상위지역의 소비 반응이 하위지역에 비해 낮게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충격시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차이로는 해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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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2022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9%로

전국에서 5번째, 도시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

았다.

그림 8. 지역별 65세이상 인구 비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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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주민등록 기준
자료: 통계청

국소투영모형 추정결과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고령지

역일수록 대체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종합생산지수는 충격 이후 3분기부터 고

령인구 비중 상-하위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매판매액은 1분기, 취업자수는 충격

당기(0분기)부터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9.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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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음영(  )은 
상하 차이의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가계부채 비율)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지역별 가계대출/

개인소득, 2022년 기준)8)은 서울이 205.4%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운데 제주

(128.5%), 부산(116.6%), 인천(116.6%)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충북(74.7%), 경북(80.2%), 전남

(81.0%) 등은 낮았다. 부산의 소득대비 가계부

채는 서울,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

8) 가계대출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생명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을 합한 금액이고 개인소득은 GRDP의 개인 총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였고 2022년 개인소득의 경우 202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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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역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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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계대출/개인 총처분가능소득×10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은 소비의 경우 가

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늦게 나타나고

이후 낮은 지역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

려웠다. 반면 생산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고용은 낮은 지역에서 통화정책 충

격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9)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종합생산지수의 경우 가계부

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충격 2분기 이후 더

큰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지역간 차이가 12분

기까지 이어지면서 회복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수는 충격 초기부터 가

계부채 비율 상위지역에서 통화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분석되었다. 이는 가계의 이

자부담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확대의 영향으

로 추정된다.10)

그림 11. 지역별 가계부채 비율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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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음영(  )은 
상하 차이의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3.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논의

앞서 주요 특성변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통화

정책 영향의 차별화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비

중과 소득 규모는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인구

비중과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지역일수록 통

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9)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달리 높은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생산·소비·고용의 반
응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10) Bernstein & Koudijs(2020), Zator(2020) 등에 따르면 대출이자 부담 증가가 노동공급 확대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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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중 소득 규모와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

로 분석되었으나, 제조업 비중과 고령인구 비

중은 다소 상이한 결과였다.

(제조업 비중)

기존 연구에서는 제조업 비중에 따른 통화정

책의 비대칭적 영향에 대해 분석대상 국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 EU 등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

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Pizzuto, 

2020; Hauptmeire et al., 2020), 그리스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효과가 작게 분석되었

다.(Anagnostou & Papadamou, 2016)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기업들이 수출 중심기

업이 많고, 기업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

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통화정책의

영향이 작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출중심 제조업의 경우 국내 경기보다 글로

벌 경기에 영향을 더 받고, 기업 규모가 클수

록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별로 제조

업 비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순수출 비

중, 소규모 사업체 비중(종사자수 100인 미만, 

서울 제외)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지역별 제조업 비중과 순수출 비중, 소규모 
사업체 비중과의 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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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0~22년 평균 기준
자료: KOSIS,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고령인구 비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통화정

책의 효과가 크게 추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

리나라 고령인구의 근로소득 의존 비중이 높

고, 특히 이들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가 많아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1년 자료가 입수 가능한 OECD 

국가(평균 15.5%)중 가장 높은 수준(36.3%)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과 비임

금 근로자 비중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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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림 13. OECD국가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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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역별 고령인구와 비임금근로자 비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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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SIS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Ⅳ장에서 ‘제조업 비

중과 순수출 비중 및 소규모 사업체 비중’, 

‘고령인구 비중과 비임금 근로자 비중’ 간의

관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Ⅳ. 추가 분석 및 강건성 확인

주요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 기존 연구와

일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지역

특성변수(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가계부채 비율)가 지역간 차별화에 미

치는 중첩적인 영향을 분리한 직교화

(orthogonalize)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변

수를 이용한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또한 제조업 비중, 고령인구 비중에서 기

존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여타 특성변수(순수출 비중, 소규모 사

업체 비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를 추가한 직

교화 분석 결과, 이 요인들이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다른 방식(narrative 

method)으로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서

도 주요 분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1. 기존 4가지 특성변수를 이용한 직

교화 분석

앞서 분석에서는 4가지 특성변수들 간의 중첩

적인 영향으로 결과에 편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이들 특성변수를 서로 직교화하여 통화

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Iacoviello & Navarro(2019)을 준용하여 각 지

역특성변수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을 직교화하

고 모든 변수가 중위 수준인 경우의 반응

(baseline)과 각 특성변수가 상위 25%인 경우

의 반응을 비교11)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1) 자세한 분석 방법은 ‘<참고> FAVAR 및 국소투영 모형 분석 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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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설정 모형1)

       
주: 1) 는 시도, 는 시점, 는 시차(분기),  는 지역별 종합 

생산지수 또는 소매판매액 지수, 는 통화정책 충격,   는 지역별 특성 변수( )의 독립적인 영향,  는 

통제변수(직전 3분기까지의 종합생산지수, 소매판매액 
지수, 취업자수, 콜금리, 3년물 국채금리와 당기 
국제유가, 전년도 GRDP와 인구수, 1차 및 2차 추세 포함). 
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

개별변수를 이용한 분석과 유사하게 생산·소

비·고용은 대체로 제조업 비중과 소득 규모가

낮은 지역에서, 고령인구 비중과 가계부채 비

율이 높은 지역에서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4

가지 지역특성변수들 간의 중첩된 효과가 크

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15.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종합생산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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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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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소매판매액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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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

0.0

0.5

1.0

-1.0

-0.5

0.0

0.5

1.0

0 1 2 3 4 5 6 7 8 9 10

Baseline(A)
제조업 비중(B)
소득 규모(C)
고령인구 비중(D)
가계부채 비율(E)

(%)

(분기)

(%)

<제조업 비중(B-A)>

-0.5

0.0

0.5

1.0

-0.5

0.0

0.5

1.0

0 1 2 3 4 5 6 7 8 9 10 (분기)

(%p)                                                                       (%p)

<소득 규모(C-A)>

-0.2

0.0

0.2

0.4

-0.2

0.0

0.2

0.4

0 1 2 3 4 5 6 7 8 9 10 (분기)

(%p)                                                                       (%p)

<고령인구 비중(D-A)>

-0.6

-0.4

-0.2

0.0

0.2

-0.6

-0.4

-0.2

0.0

0.2

0 1 2 3 4 5 6 7 8 9 10 (분기)

(%p)                                                                       (%p)

<가계부채 비율(E-A)>

-0.4

-0.2

0.0

0.2

0.4

-0.4

-0.2

0.0

0.2

0.4

0 1 2 3 4 5 6 7 8 9 10 (분기)

(%p)                                                                       (%p)

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그림 17.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취업자수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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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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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특성변수를 추가한 직교화 분석

앞서 제조업 비중, 고령인구 비중의 경우 기

존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살펴보

기 위해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민감도와 관련

이 높은 지역특성변수들(순수출 비중, 소규모

사업체 비중, 비임금 근로자 비중 등)을 추가

하여 직교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특성변수

들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 분석의 지역별 차별

화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기

존 특성변수에 따른 차이가 추가된 요인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수출 비중)

먼저 기존 4가지 지역특성변수에 지역별 순수

출 비중12)을 특성변수로 추가하여 직교화 분

석을 하였는데, 기본 분석에서 제조업 비중과

관련한 결과보다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

저 순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이 작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순수출

비중을 추가한 경우 제조업 비중에 따른 통화

정책 영향은 생산의 경우 지역간 차이가 줄어

들고 소비, 고용은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3)

그림 18. 순수출 비중 추가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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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자료: 자체 추정

12) 지역 (수출-수입)/총부가가치×100
13) 변수 추가시 기존 변수에 따른 지역간 영향 차이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 기간이 기본 분석에 비해 늘어난 경우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식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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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순수출 비중 추가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 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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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점선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소규모 사업체 비중)

종사자수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

(Furceri et al., 2019)을 추가한 분석에서는 제

조업 비중과 소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의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을 추가하여

직교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소규모 사업체 비중 추가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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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자료: 자체 추정

기존 변수들에 따른 차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체 비중 추가시에는 제조업 비중

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의 유의성이 낮아지고, 

소득 규모에 따른 차별화는 소비와 고용에서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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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소규모 사업체 비중 추가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 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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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점선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비임금 근로자 비중)

지역별 비임금 근로자 비중(Pizzuto, 2020)을

추가하여 직교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령인

구 비중과 소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 결과의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

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22. 비임금 근로자 비중 추가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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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자료: 자체 추정

기존 4가지 지역특성변수에 비임금 근로자 비

중을 추가하여 직교화 분석을 실시해 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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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통화정책 충격

의 영향은 크게 추정되었다.

비임금 근로자 비중을 추가한 경우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지역간 통화정책 반응 차이는 생

산, 소비, 고용에서 모두 방향이 바뀌고, 소득

규모에 따라서도 반응 차이의 방향이 바뀌거

나 유의성이 하락하였다.

그림 23. 비임금 근로자 비중 추가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 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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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점선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3. Narrative 방식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 분석

Narrative 방식으로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을

통해 지역별 생산, 소비, 고용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 FAVAR를 이용한 분석과 유사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 

Narrative 방식(Romer & Romer, 2004)은 기

준금리 변화분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전

후 GDP 및 물가에 대한 당행의 전망 변화를

통제하여 나머지 변동분을 통화정책 충격으로

식별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김규태(2022)

에서 narrative 방식으로 식별된 통화정책 충

격을 이용하였는데, 기본 분석에서 FAVAR 

방식으로 식별된 통화정책 충격과 대체로 유

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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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Narrative 방식으로 식별된 통화정책 충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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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0년 이후 충격의 표준편차를 1로 표준화
자료: 자체 추정

이렇게 식별된 충격을 이용하여 생산·소비·고

용 지표에 대해 국소투영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종합 생산에 대한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

은 기존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중과

소득 규모가 낮은 지역에서, 고령인구 비중과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에서 초기에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고, 나머지 특성변수

에 따른 반응은 FAVAR 충격을 이용한 분석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취업자수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취업

자수 감소폭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기존 FAVAR 충격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25.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종합생산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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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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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소매판매액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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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그림 27.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취업자수 반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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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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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시사점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의 물가, 경기, 금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통화정책이 지역별 산업·인구·소

득구조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지역간 차별화

와 관련된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가계부채 비율 등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부산과 제주는 3가지 변수가, 서울과 강원은

2가지 변수가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위 25%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

산, 제주, 서울, 강원 등 4개 지역이 다른 지

역에 비해 통화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특성변수1) 및 지역별 통화정책 영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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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가계부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상위 25% 이상
대전
울산  25~50%
경기
강원  50~75%
충북
충남 상위 75% 이하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1) 색이 진할수록 영향을 크게 받음(제조업 비중과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고령인구 비중과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높을수록 큰 
영향)

자료: 통계청, ECOS

그림 29.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종합생산 반응1)(특성변수 
상위 지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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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긴축적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증가율 기준). Baseline은 
특성변수가 중위값, 나머지는 상위 25% 수준. 음영은 68% 
신뢰구간

    2) 부산, 제주, 서울, 강원
자료: 자체 추정

특히 이들 지역 대부분이 코로나19 충격의 영

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곳14)으로 지난해와 같

이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긴축적 통화

정책 실시 과정에서 이들 지역에 경기하락 효

과가 집중되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상이한 통화정책 파급효

과로 인해 특정지역에 과도한 경기둔화 등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별로 적절한 미시적 정책

대응 수단의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해 재

정정책과 적절한 정책 협력(policy mix)을 통

해 지원하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중소기

업 지원자금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기회복 차별화의 원인 및 시사점」(지역경제보고서, 2023.3월)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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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AVAR 및 국소투영모형 분석 방법

 1. FAVAR 모형

FA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 충격 식별

은 먼저 다양한 변수들로부터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s)을 추출한 후, 이를

정책금리와 함께 VAR 모형으로 설정하여

단기 제약 가정하에 충격을 도출하는 2단계

로 이루어진다.

(1단계) 관측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은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 및 관측 가능한

변수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

다고 가정한 후 관측 불가능 요인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   
(2단계) 관측 가능한 변수들()과 관측 불
가능한 요인들()이 다음과 같은 VAR모형

을 따른다고 가정한 후 단기 제약을 부여하

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        
1997년 1/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까지 실

물지표, 금융지표, 물가지표, 환율 등 총 63

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5개15)의 주성분

()을 추출한 후 기준금리()를 포함한

VAR 설정16) 후 충격을 도출하였다.

(식별된 충격의 강건성) Iacoviello & 

Navarro(2019) 등 기존 문헌과 유사하게 식

별된 통화정책의 긴축 충격에 대해 GDP와

CPI는 감소하고 기준금리는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식 4. 설정 모형1)

  
  주: 1) 는 시점, 는 시차(분기), 는 로그 GDP, 로그 CPI 

또는 기준금리, 는 통화정책 충격, 는 

통제변수(GDP 증감률, CPI 등락률, 유가 등락률의 1~4기 
시차변수와 2차 추세선)

통화정책 충격 1%p 상승시 GDP는 5분기

후 약 1.4%까지 감소한 후 점차 원 수준으

로 회복하였고 CPI는 6분기 후 약 1.2%까

지 감소한 뒤 그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17)을

보였다.

15) 주성분분석 후 고유값(eigenvalue)이 1보다 큰 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5개의 주성분이 데이터 변동성의 약 94%를 설명한다.
16) VAR 설정 시 설명변수의 시차는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 AIC, BIC) 및 충격에 따른 거시변수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5분

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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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소투영모형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2010년 1/4

분기~2022년 4/4분기 패널 데이터를 이용

하여 국소투영(local projection) 모형을 통

해 통화정책 충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별변수 분석) 개별변수 분석에서는 특

성 변수의 값이 상위 25% 이상 지역과 하

위 25% 이상 지역에 대해 더미변수(  , 

 )를 설정하여 통화정책 충격()이 미치
는 영향의 차이(   )가 신뢰수준

(Driscoll-Kraay, 1998) 68%에서 유의할 경

우 차별화로 인식하였다.

식 5. 설정 모형1)

          
  주: 1) 는 시도, 는 시점, 는 시차(분기),  는 지역별 

종합생산지수나 소매판매액 지수 또는 취업자수, 는 

통화정책 충격,  , 은 지역별 특성 변수가 각각 
상위 25% 이상 또는 하위 25% 이하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  는 통제변수(AIC 기준에 따라 직전 

3분기까지의 종합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취업자수, 
소비자물가지수, 콜금리, 3년물 국채금리와 당기 
국제유가, 전년도 GRDP와 인구수, 1차 및 2차 추세 
포함). 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

(직교화 분석) Iacoviello & Navarro(2019)

를 준용하여 지역특성변수별 독립충격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생산·소비·고용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독립충격은 다음 ①~⑤의
과정을 거쳐 추출하였다.

 ① 지역특성변수()를 기간중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  )한다.

17) Bernanke et al.(2005)은 FAVAR를 통해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을 이용할 경우 기존 VAR 분석에서 보여진 물가퍼즐(price 
puzzle: 통화정책 충격 상승시 CPI가 상승) 문제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0. GDP 및 CPI의 통화정책 충격 반응1)2)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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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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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10 (분기)

(%) (%)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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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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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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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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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통화정책 충격이 1%p 상승시 GDP 및 CPI의 반응.
      X축: 충격후 시점(분기), Y축: 증감률(%)
    2) 음영은 68%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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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   exp  
exp  )하여 0~1사이의 숫자로 변

환한다. 

③ 이를 다시 상위 50%인 경우 0, 25%인

경우 1이 되도록 변환

(     )한다. 

④ 변환된 이전기 지역특성변수와 통화정

책 충격간의 교호항(    )에 대해 통화
정책 충격( ), 통제변수(  )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한 후 그 잔차항(    )으로 독

립충격을 추출하였다. 

⑤다른 특성변수(≠)에 대해서는 ①~③
의 과정을 반복한 후, ④번 과정에서 설명
변수에 기존 변수 충격(   )을 추가하여
추정한 후 그 잔차항(    . 단 ≠)으로
독립충격을 추출하였다.

식 6. 설정 모형1)

     
  주: 1) 는 시도, 는 시점, 는 시차(분기),  는 지역별 종합 

생산지수 또는 소매판매액 지수, 는 통화정책 충격,   는 지역별 특성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  는 

통제변수(직전 3분기까지의 종합생산지수, 소매판매액 
지수, 취업자수, 콜금리, 3년물 국채금리와 당기 
국제유가, 전년도 GRDP와 인구수, 1차 및 2차 추세 
포함). 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

각 지역특성변수가 중위수준( )인

경우 충격에 대한 반응( )과 각 특성변수

별 상위 25% 수준의 반응(   )을 비

교하여 그 차이(  )가 68% 신뢰수준에서

유의할 경우 차별화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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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
18)

요약 

지방소멸 문제 및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에 중앙 및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하여 지역별 상황과 변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유럽연합 

지역경쟁력지수를 바탕으로 국내 시도 및 시군구별 기본역량, 효율성역량,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지역경

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산출하였다. RCI는 생산지표인 1인당 GRDP의 한계

를 보완하고 지역 간 발전정도 차이를 감안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구 지역경쟁력 비교에 용이하다는 점

에서 지역 관련 기존 지표와 차별화된다. 

17개 시도별로 산출한 2020년 RCI는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순으로 높았고 하위 4개 시도는 강원, 경북, 

경남, 충남이며, 역량별 지역 간 편차는 혁신역량이 가장 큰 것으로, 효율성역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지역경쟁력은 타지역보다 기본, 효율성 및 혁신역량 모두 높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48개가 RCI 하위 4개 시도

에 속한다는 점에서 RCI 하위지역에서는 지역의 기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서 기본, 효율성, 혁신역량이 모두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

에 따라 역량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RCI 상위지역 보다는 중·하위지역에 대한 자원배분 전략을 장기적 관점

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역량 및 세부지표별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고 

지역의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7개 시도 중 대구와 경북의 지역경쟁력 순위는 각각 10위와 16위로 낮은 수준이며, 2020년 대구경북

지역 시군구 RCI는 2018년 대비 기본역량과 효율성역량의 경쟁력 약화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향후 지방

자치단체가 창업지원 프로그램,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보제공 인프라 정비, 근무여건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구경북지역 지역경쟁력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RCI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는 기술발전 및 사회 변화 양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부지표를 보완하여 각 지역의 경쟁력을 비교·평가할 경우 

지역별로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배지현 과장 jihyunbae@bok.or.kr, 배한이 과장 bhn6698@bok.or.kr)에
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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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상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은 기업 운영 및 주민 생활여건 발전

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

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 및

지역발전에 있어 보완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에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

계를 보완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 발전을

보여주는 국민 삶의 질 지표가 발표19)되고 있

으나, GRDP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별

지표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지역여건 비교를 위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도 단위로만 공표되고 있으

며 일부 지표는 속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종합지수가 아닌 개별 지표로만 공표

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발표되지 않는 지표

도 있어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별 종합적인 삶

의 질을 산출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하여 지

역별 상황과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

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2011년부

터 3년 주기로 28개 회원국 소재 263개 지역

에 대해 지역 단위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

교·평가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개발하

여 공표하고 있다. EU의 지역경쟁력지수(이하

EU RCI)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지수와 유사한 항목을 따르고 있으며, 

지역경쟁력을 지역이 기업 운영 및 주민 생활

에 있어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지로 정의하고 있다. EU RCI는 기

업의 생산성은 물론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회

복지 향상 및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

등 국민 삶의 질과도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GRDP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20) 

이에 본고는 EU RCI를 바탕으로 국내 RCI를

산출하고 지역별(시도, 시군구 단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별 삶의 지표 및 여타 종

합지수 등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역경쟁력지수 구성 및 산출 

방법

지역경쟁력은 지역이 기업 운영 및 주민 생활

에 있어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지로 정의할 수 있다.21) RCI는 인

적 자본과 제도적 장치(quality of 

institutions)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

19) OECD에서는 매년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통계청 통계
개발원에서 매년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 EU RCI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쟁력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GDP와 거주자 순유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평
등도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Regional competitiveness can be defined as the ability to offer an attractiv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for firms and 
residents to live and work.” (Dijkstr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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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지역

간 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지역경쟁력 비교를 위해 기업과 주

민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발전정도의 상대적 차이를 감안하여 세가

지 역량(기본, 효율성, 혁신)에 대한 가중치를

[표 1]과 같이 지역 발전정도(도시 비중)가 낮

을수록 기본역량의 가중치는 높고 혁신역량의

가중치는 낮게 설정22)하여 종합지수인 지역경

쟁력지수23)를 산출하였다. 지역 간 발전정도의

차이는 2020년 기준 각 시도 및 시군구 면적

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동 비중이 25% 이하(발전정도 ‘낮음’), 25%초

과 70% 이하(‘중간’), 70% 초과인 지역(‘높음’), 

세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도시 비중이 25% 

이하인 시군구 수는 전체 시군구 수(229개)의

40%를 차지하며, 25% 초과 70% 이하인 경우

와 70% 초과인 경우가 각각 20%, 40%를 차

지하고 있다. 

표 1. 지역 발전정도에 따른 역량별 가중치

기준: 
도시 비중1)2)

발전정도 
구분

기본
역량

효율성
역량

혁신
역량

25% 이하 낮음 40 50 10

25% 초과 70% 이하 중간 30 50 20

70% 초과 높음 20 50 30

주: 1) 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동’, ‘읍’면적, 비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면’면적

   2) 2020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기본역량은 제도, 지방자치단체 안정성, 인프

라, 보건 및 교육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

며 19개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지역의 제도가 효과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행정절차에 있어 투명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어 지역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지

방자치단체 안정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립도와 지방채 비율을 통하여 평가하는데 이

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채 비율이 낮을수

록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인력

및 물자 이동이 용이하므로 자원의 최적 활용

에 도움이 된다. 보건은 노동시장 참여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킨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기

본 기술과 능력이 직업 성과와 향후 지식 습

득을 위해 필요하고, 의무교육에 대한 접근성

이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하여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였다. 

효율성역량은 고등교육·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규모의 3개 부문으로

나뉘며 13개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고등교육·직업교육 및 평생학습은 인적자

본 축적 및 지속적인 능력 향상을 통해 새로

운 지식생성과 기술 습득을 용이하게 함으로

써 지식기반 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노동

시장 효율성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직

22) 지역 간 발전정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할 경우 도시의 경쟁력이 높게 산출되고 다른 지역은 낮게 
산출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EU RCI는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은 기본기능(교통, 교육, 의료서비스 등)
을 더 강조하고 발전정도가 높은 지역은 고차원적 기능(기술 및 혁신 등)을 더 강조함으로써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이 고차원
적 기능 수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크게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한국의 지역경쟁력 비교에 있어서는 고차
원적 기능에 대한 지역별 데이터가 시도 단위로 제공된다는 점(혁신역량에 포함된 세부지표는 모두 시도 단위로만 제공됨), 
고차원적 기능일수록 해당 시도 내 발전정도가 높은 시군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EU 지역경쟁력 지수
와 같이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기본기능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3) EU RCI 산출방식을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지역 간 발전정도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항목별 가중치
를 다르게 적용하여 종합지수인 RCI를 산출함으로써 각 지역의 경쟁력 비교 뿐만 아니라 유사한 발전정도의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객관적 지표로만 구성하여 시계열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발전의 결과인 지역내총생산은 하위지표
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기존 지역 관련 지표와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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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며, 시장규모는 시장 크기가 클수록 규모

의 경제 효과를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혁신역량은 기술수용 적극성, 기업활동 성숙

도, 연구개발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13개

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데, 특히 지

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토대를 반영하는 지표

라고 할 수 있다. 기술수용 적극성은 가계와

기업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

었는지 여부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수행

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와 관련되어 있다. 기업활동 성숙도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연관되

기 때문에 기업활동 성숙도가 높을수록 혁신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신기

술 개발 및 신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기업이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지식의 생산에는 기업, 학교, 연구인력 등의

지리적 집적도가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개발은

현재 연구 성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 잠

재성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RCI를 구성하는 각 역량(기본, 효율성, 혁신)

별 경쟁력 점수는 ① 세부지표를 표준화24)한

후 ② 세부지표 간 산술평균을 통해 각 부문
별 점수를 구하고, ③ 각 부문별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산출한다. 최종 지역별 RCI는 지역

발전정도에 따른 역량별 가중치를 각 역량별

경쟁력 점수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표 2. 역량별 구성 부문 및 세부지표

역량 부문 세부지표1)

기본

제도
기관별 청렴도 등급(-), 행정절차로 

인한 창업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안정성

재정자립도(+), 지방채비율(-)

인프라
도로보급률(+), 고속도로IC 

접근성(-)2),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2)

보건

교통사고 사망률(-), 영아 
사망률(-), 신생물 사망률(-), 

순환계통질환 사망률(-), 자살률(-), 
인구천명당 의사수(+), 의원 

접근성(+), 종합병원 접근성(+)

교육
교원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접근성(+), 중등학교 접근성(+), 

도서관 접근성(+)

효율성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대졸 취업자(+), 기술자격 취득자
(+), 근로자 훈련(+), 실업자 훈련(+), 
사업주 훈련(+), 평생교육 접근성(+)

노동시장
효율성

고용률(+), 실업률(-),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실업률 격차(-), 

경력단절여성비율(-)

시장규모 1인당 개인소득(+), 인구(+)

혁신

기술수용 
적극성

LTE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LTE서
비스 업로드 속도(+), 웹사이트 보유
(+), 전자상거래 이용(+), 서버 구축(+)

기업활동 
성숙도

고숙련 직업 종사자 비율(+), 저숙
련 직업 종사자 비율(-), 지식기반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율(+)

연구개발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특허비율(+)

주: 1) (+)/(-)는 수치가 높을수록/낮을수록 지역경쟁력 
세부지표가 좋음을 의미

   2) 시군구별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고속·고속화철도까지 
이동거리를 의미하여 동 거리가 길수록 접근성이 하락함을 의미

24) 지역별 세부지표는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선형표준화 방법(Linear Scaling Methodology)을 활용하여 
0~100 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하였다. (ⅰ) 세부지표 값이 클수록 지역경쟁력에 긍정적인 경우 각 지역의 지표 값과 최소
값의 차이를 산출한 후 표준화하고, (ⅱ) 세부지표 값이 작을수록 지역경쟁력에 긍정적인 경우 각 지역의 지표 값과 최고값의 
차이를 산출하여 표준화한다. 

  (ⅰ) 세부지표 표준화 점수 max min 

 min 
×

 지역의 세부지표값  모든지역의세부지표값
  (ⅱ) 세부지표 표준화 점수 min max 

max 
×

 지역의 세부지표값  모든지역의세부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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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경쟁력지수 산출 결과

1. 시도별 지역경쟁력 추이

17개 시도별로 산출한 2020년 RCI 기준 상위

4개 시도는 서울, 경기, 대전, 광주이고 하위 4

개 시도는 강원, 경북, 경남, 충남이다. 서울의

RCI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와 대전은 50, 

광주는 42로 상위권 시도 중에서도 서울과 다른

시도 간 RCI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기

본, 효율성, 혁신역량이 모두 17개 시도에서 가

장 높았고 경기는 기본역량 4위, 효율성역량 2

위, 혁신역량 3위로 모두 상위권이어서 수도권

지역경쟁력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위 4개 시도는 강원, 경북, 경남, 

충남으로 이들 중 경남, 경북, 강원은 기본, 효

율성, 혁신역량이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표 3. 2020년 시도별 지역경쟁력 비교

시도 발전정도 RCI

기본역량 효율성역량 혁신역량

서울 높음 71.7 81.4 66.4 74.1 

부산 높음 36.6 46.8 34.2 33.7 

대구 높음 36.5 53.1 28.8 38.3 

인천 중간 37.9 55.5 28.4 35.4 

광주 높음 42.3 52.9 38.9 40.8 

대전 높음 50.0 64.3 38.8 59.0 

울산 중간 42.0 61.3 36.8 25.8 

세종 낮음 39.3 54.1 27.6 38.0 

경기 중간 50.3 59.4 47.8 42.8 

강원 낮음 24.6 26.8 23.2 22.8 

충북 낮음 35.3 48.7 27.8 19.0 

충남 낮음 31.8 43.8 24.5 20.6 

전북 낮음 40.4 42.9 40.5 30.1 

전남 낮음 35.1 38.0 33.7 30.9 

경북 낮음 30.3 39.1 24.3 25.3 

경남 낮음 31.3 38.8 27.5 19.8 

제주 높음 33.9 32.0 39.6 25.5 

전체1) 39.4 49.3 34.6 34.2

주: 1) 17개 시도별 RCI 및 역량별 점수 평균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역량별 지역 간 편차는 혁신역량이 가장 크

고, 효율성역량이 가장 작았으며 지역 간 편

차는 각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부문 간 상호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혁신역

량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은 혁신역량을 구

성하는 기술수용 적극성, 기업활동 성숙도 및

연구개발 부문이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

향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기

술수용 적극성이 높으면 기업활동 성숙도와

연구개발 부문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전체 혁신역량이 높은 수준을 보이

나 혁신역량 중 한 부문이 낮은 지역에서는

나머지 부문도 저조한 모습을 보여 두 지역

간 혁신역량 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반면 효율성역량의 경우 하위 부문이 같은 방

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로 효율성역량을 구성하는 시장규모와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간 상관관계는 –0.45이

나 시장규모와 고등교육·직업교육 및 평생학

습 부문의 상관관계는 0.36으로 나타나 하위

부문 간 관계가 효율성역량의 지역 간 편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25)

2018년 대비 2020년 시도별 RCI를 비교한 결

과 서울, 경기, 대전, 광주가 상위권을 유지하

는 가운데 전북은 순위가 15위에서 6위로 크

게 상승하였고 경남은 8위에서 15위로 하락하

였다. 전북의 RCI 및 순위 상승은 기본, 효율

성, 혁신역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26)된 데

기인하였으며 경남은 기본, 효율성, 혁신역량

이 모두 약화되어 RCI 및 순위가 크게 하락

하였다. 그 외 지역을 보면 인천의 순위가 5

위에서 8위로 하락하고 부산도 7위에서 9위로

하락한 반면 세종은 9위에서 7위로 순위가 상

승하였다. 충남, 경북 및 강원은 2018~20년

중 지속적으로 하위 4개 지역에 포함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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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중 강원은 기본, 효율성, 혁신역량이

모두 약화되어 매년 RCI 점수가 하락하였고

2020년에는 하위 지역 중에서도 가장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8~2020년 시도별 지역경쟁력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RCI 순위 RCI 순위 RCI 순위

서울 71.7  1 72.2  1 71.7  1 

부산 38.5  7 40.4  7 36.6  9 

대구 36.4 10 39.1 10 36.5 10 

인천 40.5  5 41.1  5 37.9  8 

광주 43.5  4 43.4  4 42.3  4 

대전 50.0  3 48.3  3 50.0  3 

울산 38.7  6 41.0  6 42.0  5 

세종 36.6  9 39.5  9 39.3  7 

경기 51.1  2 52.0  2 50.3  2 

강원 33.7 14 30.1 16 24.6 17 

충북 36.1 11 35.4 13 35.3 11 

충남 32.8 16 32.5 14 31.8 14 

전북 33.0 15 39.6  8 40.4  6 

전남 34.2 13 37.8 11 35.1 12 

경북 30.5 17 25.8 17 30.3 16 

경남 37.5  8 36.4 12 31.3 15 

제주 34.3 12 32.0 15 33.9 13 

전체1) 39.9 40.4 39.4

주: 1) 17개 시도별 RCI 평균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각 시도내 시군구별 RCI 편차는 특별시·광역

시보다는 도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

났으며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도 단

위에서는 경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RCI 편차는 지역의 규모, 지역내 시군구 발전

정도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특별시·광역시보다 도 단위에서

RCI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 이유는 규모가 

큰 도 단위에 속한 시·군의 개수가 광역시에

속한 구·군 개수보다 많고 발전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의 구·군이 발전정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도 단위에서는 경기의 시·군의 발전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전, 광주는 모든 시군구의 RCI가 전

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부산, 강원, 충남, 경

북은 모든 시군구의 RCI가 전국 평균을 하회

하였다. 특히 서울과 대전은 지역 발전정도에

따른 각 그룹(낮음, 중간, 높음) 내에서도 지

역내 모든 시군구가 해당 그룹의 평균을 상회

한 반면 강원과 경북은 지역내 모든 시군구가

해당 그룹의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각 시도내 시군구 RCI 편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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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0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2. 지역경쟁력지수와 여타 지표 비교

2020년 기준 RCI와 생산지표인 1인당 GRDP

25) 고등교육·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부문과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의 상관관계는 –0.36이다.
26) 전북의 기본역량(34점 → 43점)에서는 보건, 지방자치단체 안정성, 제도 부문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제도 부문 세부지표가 모

두 개선되었다. 효율성역량(34점 → 40점)은 고용률, 실업률, 성별 실업률 격차가 개선되었으며 혁신역량(25점 → 30점)에서는 
웹사이트 보유 및 서버 구축 사업체 비중이 타지역 대비 빠르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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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관관계가 0.16으로 높지 않은 반면 1인

당 소득지표와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RCI가 생산 측면 뿐 아니라 기

본, 효율성,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

한 1인당 GRDP에는 개인소득인 피용자보수

뿐 아니라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물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1인당 GRDP가 전

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과 충남은 각각 서울과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당 개인소득은

낮은 반면 지역총소득 중 고정자본소모가 차

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울산

과 충남은 1인당 개인소득보다는 지역내 공

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인당 GRDP가 서울

및 경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1인당 GRDP가 높다는 이유로 지역경

쟁력도 마찬가지로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RCI는 1인당 지역총소득(0.49)

과는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가구당 근로소득

(0.59) 및 경상소득(0.60)과도 상관관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2. RCI와 1인당 GRDP 상관관계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

0.8

1.0

1.2

1.4

1.6

1.8

0.5 1.0 1.5 2.0

(시도별RCI/전국RCI평균)

(시도별1인당GRDP/전국1인당GRDP평균)

상관관계: 0.16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통계청

RCI는 1인당 개인소득을 효율성역량 지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어 1인당 민간소비와는

상관관계가 높게(0.83) 나타났다. 1인당 민간

소비는 RCI 역량 중 특히 혁신역량과 관련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클수록 혁신역량의 점수가

높게 산정되는데, 고숙련 종사자일수록 1인당

개인소득이 높아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27)

그림 3. RCI와 1인당 민간소비 상관관계1)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충남
전북

전남경북

경남
제주

0.9

1.0

1.1

1.2

1.3

0.5 1.0 1.5 2.0

(시도별RCI/전국RCI평균)

(시도별1인당 민간소비/전국1인당 민간소비 평균)

상관관계: 0.83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통계청

RCI와 지니계수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역경쟁력이 높은 시도일수록 근로소득 및

소비 불평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RCI의 세부역량 중에서 기본역량

과 음의 상관관계가 가장 뚜렷한데, 특히 재

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소득불

평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남은 재정자립

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7) 고숙련 종사자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가구당 근로소득과 경상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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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는 통계개발원이 공표하는 주관적 삶의

질 지표 가운데 주관적 소득 수준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여타 주관적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지역경쟁력이 높은

서울과 경기 등은 주민들의 주관적인 소득 만

족도도 높은 편이었으며 지역경쟁력이 낮은

강원, 경북, 경남 등은 주민들의 소득 만족도

도 평균을 하회하였다. 반면 RCI는 삶의 만족

도, 소비생활 및 여가활동 만족도 등 여타 주

관적 삶의 질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

다. 다만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는 달

리 설문 응답의 변동성이 높아서 지표의 신뢰

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RCI는 삶

의 질 지표 중 5개의 객관적 지표(자살률, 고

용률, 실업률, 대졸이상 취업자비중, 교통사고

사망률)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 이들 지표와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이었다.

그림 4. RCI1)와 주관적 소득 수준2) 지표 상관관계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울산

전북

세종

인천

부산

대구

충북

전남

제주

충남

경남

경북

강원

0.6

0.7

0.8

0.9

1.0

1.1

1.2

1.3

0.5 1.0 1.5 2.0

(시도별RCI/전국RCI평균)

(시도별 소득 만족도/전국 소득 만족도 평균)

상관관계: 0.44

주: 1) 2020년 기준
   2) 2021년 주관적 소득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대비‘매

우 여유있음 및 약간 여유있음’으로 답변한 응답자수 비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표하는 종합지수와

비교한 결과 RCI는 지역창조잠재력지수(상관

관계 0.84), 지역발전지수(0.74), 지역혁신지

수(0.63) 순서로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4개

지수 중 RCI가 1인당 민간소비와 가장 상관

관계가 높았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 지수가 RCI의 세부역량 중 주로 효율성역

량보다는 기본 및 혁신역량과 상관관계가 높

았기 때문28)이며, 지역혁신지수는 효율성역량

과 가장 상관관계가 낮았다. RCI는 효율성역

량에서 1인당 민간소비와 관련성이 높은 1인

당 개인소득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위

원회 종합지수들보다 1인당 민간소비와 상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CI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표하는 종

합지수의 지역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서울, 

경기, 대전은 모든 종합지수에서 공통적으로

상위권이었으나, 강원, 경남, 전남은 하위권이

었다. 서울은 RCI 및 지역창조잠재력지수·지

역발전지수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대전

은 지역혁신지수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다. 강

원은 RCI에서 가장 순위가 낮았으며, 여타 국

가균형발전위원회 종합지수에서는 14위였다. 

경남은 RCI에서 15위였으며, 지역창조잠재력

지수, 지역발전지수·지역혁신지수에서도 각각

16위, 10위였다. 전남은 RCI에서 12위였으며, 

지역창조잠재력지수, 지역발전지수, 지역혁신

지수에서도 각각 17위, 16위, 15위였다.

28) 지역창조잠재력 지수는 지역 다양성 및 개방성, 고부가가치산업 취업자 및 인재 양성에 관한 생태계, R&D 및 고기술 사
업체, 삶의 질과 연관된 정주 여건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RCI의 세부역량 중 혁신역량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 지역
발전지수는 지역의 경제력, 지역 주민의 핵심적인 생활영역을 파악하고 있어 RCI의 세부 역량 중 기본역량과 가장 상관관
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지수는 혁신잠재력 및 지식창출 활동에 대한 투자, 혁신적인 부문의 경제적 성과 측정 
등을 파악하고 있어 RCI의 세부역량 중 기본 및 혁신역량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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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CI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종합지수 시도별 순위

시도 시도별 순위

지역경쟁력지수(RCI, 202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종합지수

RCI 지역
발전
지수

(2019)

지역
창조

잠재력
지수
(2020)

지역
혁신
지수

(2019)

기본 효율성 혁신

서울 1 1 1 1 1 1 3 

부산 9 10 8 8 13 12 11 

대구 10 7 10 5 12 13 9 

인천 8 5 11 7 9 9 5 

광주 4 8 5 4 6 4 8 

대전 3 2 6 2 3 2 1 

울산 5 3 7 11 4 15 13 

세종 7 6 13 6 - 6 - 

경기 2 4 2 3 2 3 2 

강원 17 17 17 14 14 14 14 

충북 11 9 12 17 8 7 6 

충남 14 11 15 15 5 5 4 

전북 6 12 3 10 15 10 12 

전남 12 15 9 9 16 17 15 

경북 16 13 16 13 11 11 7 

경남 15 14 14 16 10 16 10 

제주 13 16 4 12 7 8 16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 대구경북지역 시군구 지역경쟁력 

추이

2020년 기준 17개 시도 중 대구와 경북의 지

역경쟁력 순위는 각각 10위와 16위로 대구는

부산과 함께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

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대구

경북 지역내 시군구 단위 지역경쟁력은 대구

가 경북보다 높았으나 지역내 순위가 높은 대

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등도 전국 순위가

84~106위로 나타나 대구경북지역에 속한 시

군구의 지역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18~2020년 대구경북 시군구별 지역경쟁력

시도 시군구 발전
정도

2018년 2019년 2020년

RCI 순위1) RCI 순위1) RCI 순위1)

대구

중구 높음 36.6 127 38.3 108 36.6 121

동구 높음 36.6 129 39.0 95 36.7 119

서구 높음 36.6 132 37.9 116 36.0 130

남구 높음 35.3 166 37.9 117 35.5 137

북구 높음 36.7 122 39.8  84 37.4 105

수성구 높음 38.5  92 40.3  79 37.4 106

달서구 높음 39.6  81 41.4  64 39.1  84

달성군 중간 38.5  91 39.4  89 36.7 117

경북

포항시 중간 35.8 156 32.4 182 35.1 144

경주시 중간 31.5 224 28.3 219 31.6 182

김천시 낮음 34.8 179 29.3 209 30.6 192

안동시 낮음 33.3 205 28.6 217 29.7 197

구미시 중간 33.7 198 32.3 187 32.7 170

영주시 낮음 31.0 225 27.5 220 27.7 213

영천시 낮음 32.7 212 31.1 197 31.0 187

상주시 낮음 34.1 191 29.1 211 30.1 195

문경시 중간 28.9 228 27.0 221 29.7 198

경산시 중간 32.3 217 30.1 202 32.2 174

군위군 낮음 33.3 206 25.6 226 28.2 211

의성군 낮음 32.4 214 28.8 214 31.0 186

청송군 낮음 31.6 221 26.8 222 28.1 212

영양군 낮음 31.7 219 26.1 224 27.3 216

영덕군 낮음 31.6 223 26.1 225 29.1 204

청도군 낮음 33.8 196 29.1 212 29.5 201

고령군 낮음 34.0 192 30.1 201 32.0 176

성주군 낮음 32.3 216 28.7 216 31.9 179

칠곡군 중간 32.4 213 29.4 208 31.9 178

예천군 낮음 32.8 211 28.7 215 29.9 196

봉화군 낮음 29.1 227 25.5 227 27.6 214

울진군 낮음 31.6 222 25.4 228 28.8 205

울릉군 중간 26.1 229 22.6 229 24.8 226

대구경북2) 33.5 31.0 31.8

주: 1)총 229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분) 지자체 중 순위

   2)대구경북지역 시군구 RCI 평균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의 RCI를 지역 발전정도

에 따라 구분해 보면 발전정도가 높을수록

RCI 평균이 높았지만, 유사한 지역 발전정도

를 보인 전국의 시군구 RCI 평균과 비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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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의 시군구 RCI는 낮아 발전정도

를 고려하더라도 지역경쟁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시군구 발전

정도가 “낮음” 이거나 “높음”인 모든 지역에

서 RCI가 해당 전국평균 대비 낮았다.

그림 5. 대구경북지역 시군구별 지역경쟁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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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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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정도)

1)                1)

주: 1) 해당지역 시군구 RCI의 단순산술평균
자료: 한국은행(저자추정)

2020년 대구경북지역 시군구 RCI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경북

문경시는 RCI가 상승하였으나 대구경북지역

대부분 시군구에서 RCI가 2018년 수준보다

개선되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달성군과 수성

구의 RCI가 하락하였는데 두 지역 모두 기본

역량 중 지방자치단체 안정성 부문에서 재정

자립도가 하락하였다. 또한 수성구는 기본역

량 중 제도 부문의 기관별 청렴도 등급이 하

락하였고, 달성군은 기본역량 중 보건 부문의

종합병원 접근성 및 교육 부문의 초등학교 접

근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경북에서는

군위군, 영양군, 청도군, 김천시, 상주시의

RCI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졌다. 이 지

역들은 기본역량 중 제도 부문의 기관별 청렴

도 등급 하락과 보건 부문의 종합병원 접근성

약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구미와 포항은

경북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주와

경산은 2018년 대비 2020년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의 순위와 전국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

는데 이는 기관별 청렴도 등급 상승 및 의원

접근성과 종합병원 접근성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안동은 기관별 청렴도 등급이 하락하

고 고속도로 IC 접근성 및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지역내 순위가

하락하였다.

2018년 대비 2020년 대구경북지역 시군구

RCI 하락은 타지역 시군구와 비교하여 기본

역량과 효율성역량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다.29) 기본역량은 대구경북지역 시

군구 평균 3.7점, 효율성역량은 평균 2.2점 하

락하였는데 동 기간 중 타지역 시군구 평균

(기본역량 2.1점 하락, 효율성역량 1.6점 하락)

보다 하락폭이 컸다. 기본역량은 경북 군위군, 

영양군, 청도군,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순으

로 하락폭이 컸고 효율성역량은 경북이 평균

29) RCI 및 역량별 점수 하락은 지역의 발전이 정체 또는 악화되었다기보다 다른 지역 대비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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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하락하여 대구(평균 1.4점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혁신역량은 대구

와 경북 모두 상승하였는데 대구가 2.5점, 경

북이 6.3점 상승하여 경북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역량 경쟁력 하락은 제도 및 지방자치단

체 안정성 부문 경쟁력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제도 부문에서 대구경북지역 시군

구의 청렴도30)는 2018년 대비 2020년 대체로

개선되었으나(대구 평균 2.75등급 → 2.25등급, 

경북 평균 3.48등급 → 3.30등급) 인·허가 등

행정절차로 인한 창업 어려움 응답 비중이 타

지역보다 크게 상승하여 제도 부문의 상대적

점수 하락을 이끌었다. 지방자치단체 안정성

부문 점수 하락은 타지역 시군구 재정자립도

가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보다 상

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된 데 기인한다.

효율성역량 경쟁력 하락은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경쟁력 약화가 주요 원인이다. 대구는

경력단절여성비율 및 성별 고용률 격차 상승

이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경쟁력 약화를 야기

하였다. 여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성별 고용

률 격차 및 경력단절여성비율이 감소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대구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18

년 16.3%p에서 2020년 20.4%p로 상승하였고

경력단절여성비율도 2018년 20.7%에서 2020

년 22.2%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17개 시도

중 경력단절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북의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경쟁력 약화는 성별 실

업률 격차 상승에 기인한다. 2018년 대비 

2020년 성별 실업률 격차가 전국적으로 하락

하였음에도 경북31)은 강원, 충남, 서울, 인천과

함께 성별 실업률 격차가 상승하였다.

혁신역량 경쟁력 상승은 기술수용 적극성 부

문 및 기업활동 성숙도 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인하며 경북이 대구보다 동 부문의 상대적

경쟁력이 더 강화되었다. 기술수용 적극성 부

문에서는 기업의 웹사이트 보유 비율 및 전자

상거래 이용 비율 상승에 힘입어 대구와 경북

의 상대적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기업활동 성

숙도 부문에서는 고숙련 종사자 비율 상승 및

저숙련 종사자 비율 하락으로 경북의 상대적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RCI는 지역의 경제규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기업과 주민 모두의 관점에서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어 생산지표인 1인당 GRDP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는 RCI가 현재 지역

내 경제활동의 결과인 1인당 GRDP보다는 주

민의 실질적 삶의 수준과 직결된 1인당 소득

지표 및 1인당 민간소비, 지니계수, 국민 삶

의 질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인프라, 보건, 교

육, 시장 효율성, 기술수용 적극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CI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과 향후 지속가능한 성

장 토대를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30) 1~5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종합청렴도가 가장 높다. 
31) 경북의 성별 실업률 격차는 2018년 0.1%p에서 2020년 0.3%p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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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로 지역 간 발전정도 차이를 감안하여 시

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지역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 단위로 공표되

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지수, 지역

혁신지수, 지역창조잠재력지수와 차별화된다. 

또한 하나의 지수로 작성되어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고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지역경쟁

력을 평가함으로써 설문 응답의 변동성이 높

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관적 삶의 지표의 한

계도 보완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RCI를 이용하여 시도별 지역경

쟁력을 비교한 결과 주로 서울, 경기, 대전, 

광주는 지역경쟁력이 높은 반면 강원, 경북, 

경남, 충남은 지역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된다. 상위지역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의 지역

경쟁력이 타지역보다 기본, 효율성, 혁신역량

모두 높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격

차를 보였다. 한편 하위 4개 시도의 시군구

중 48개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

정되어 17개 시도의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 

중 5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하위지역에서는

특히 지역의 기본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에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기본, 효율성, 혁신역량이 모두 개

선되어야 하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에 따라 역량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

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도별 RCI가 높

은 상위지역은 모든 역량이 전국 평균을 대체

로 상회하고 이들 역량 간 상호 강화가 자체

적으로 발생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었을 가

능성이 높으므로 지방소멸 문제 완화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

에서는 RCI 상위지역보다는 중·하위지역에 대

한 자원배분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

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정부는 역

량 및 세부지표별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고

지역의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대

비 2020년 RCI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한 경남은 제도부문 점수 하락으로 기본역량

의 경쟁력이 큰 폭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지

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광역시 중 RCI가 낮은 대구와 전국에서 RCI

가 낮은 경북의 지역경쟁력을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0년 전반적으로 하

락하였으며 이는 기본역량과 효율성역량의 상

대적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 인·허가 등 행

정절차로 인한 창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

역량 중 제도 부문 상대적 점수가 하락한 것

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관련 정보제공 인프라 정비 등

을 통해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

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효율성역

량 경쟁력 약화가 노동시장 양성평등 측면에

서 고용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화된 데 기인하므로 일·가정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코칭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내 인적자본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RCI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는 기술발전 및 사

회 변화 양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

라 전기차충전소 접근성을 인프라 부문 세부

지표로 추가할 수 있고, LTE서비스 사용 비

중이 하락하면 5G 전송속도로 세부지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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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며, 현재 시도 단위로 제공되는 데

이터가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되면 시군구 단

위의 RCI가 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을 것

이다. 기업 운영 및 주민 생활에 있어 지역이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

는지로 정의한 RCI 개념에 부합하도록 세부

지표를 보완하여 각 지역의 경쟁력을 비교·평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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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의 특징과 이를 활용한 전라북도 
고용 및 임금 동향 분석

32)

요약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주민, 사업장, 지역 이동, 업종 이동의 5종류 데이터

를 월별로 제공하고 있다. 동 데이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만들어지며 여러 지표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사연구에 활용시 많은 이점을 갖는다. 다만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취업자와 비교해 고용통계의 포괄범위가 다소 협소하고 보험료 기준소득 상한(2022.7월 기

준 월급여 553만원)에 따라 평균임금이 과소추정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동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전라북도 고용은 코로나19 1차 유행기(2020.3~6월) 중 큰 폭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며 2차(2020.11~2021.2월) 및 3차(2021.12~2022.3월)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폭은 

점차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종사 사업장가입자 수는 2020년 중 큰 폭 감소한 이후 회복이 지

연되었으나 비제조업은 방역정책 완화, 경기회복 등에 따라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유행 전후 30대 사업장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50

대 이상은 큰 폭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라북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임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2020년 중 상승세가 둔화

되었으나 2021년 들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기반산업이 위치하고, 금융인프라가 우수한 

군산, 완주, 전주, 익산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자동차 등의 제조업과 금융보험

업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건설업을 제외한 여타 비제조업은 비제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였다.

Ⅰ. 검토배경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국민연금 내

부 빅데이터를 협업기관 빅데이터 서비스 및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동 데이터는 행정자료로 국민연금 가입

자 전수 데이터이며 읍면동 단위, 세부 업종, 

연령 등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협업기관 빅데이터 서비스는 11건의 표준형

데이터(매월)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

며 속보성 및 접근성이 뛰어나 고용 등 경제

동향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32)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함건 과장 keonharm@bok.or.kr, 오세윤 과장 osy0413@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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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은 마이크로데이터

를 제공하나 공간적 제약(센터 방문 필요) 및

반출심사 절차 등의 이유로 중장기 조사연구

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협업기

관 빅데이터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전라북도 고

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참고1

국민연금제도 적용 범위 및 
주요 제공 데이터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국내 거주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

상33)에 해당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형태에 따라 ①사업장가입자, ②지역가입
자, ③임의가입자 등으로 구분된다.

①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1명 이상

의 근로자 고용)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계약 중 월 중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학생·군인·무소득 배우자 등 예외사항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③ 임의가입자34):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

자 대상이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신청

을 한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의 50%(기준소득월액35)의 4.5%)를 분

담하며 이를 위해 사업장 관련 제반 사항을

국민연금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국민연금은 협업기관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

해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자격, 가입유형, 

소득, 거주지, 성별, 연령 등), 사업장 정보

(자격, 업종, 인원, 소재지 등) 등을 제공한

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중 전년

도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상한액(2022.7

월 현재 553만원, 매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선정을 위해 기타연금

가입유무도 파악하므로 가입대상 연령의 고

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수 수준의 자료를 보

유하고 있다.

33) 공무원, 군인 등 ①기타연금 수급권자와 ②18~27세의 학생 및 군인, 국민연금 또는 기타연금 가입자의 ③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34) 주로 최소 가입기간 충족을 위해 추가적으로 납부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인구로 구성된다.
35) 보험료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이다.

표 1. 협업기관 빅데이터 서비스 자료 목록(표준형)

자료명(자료형태) 형태 제공방식

‣사업장가입자(3) ‣ 종합, 취득, 상실

‣ 파일(CSV)
‣ 대시보드
‣ 보고서

‣ 사업장(3) ‣ 종합, 적용, 탈퇴

‣ 주민(1)

‣ 종합

‣ 지역 이동(1)

‣ 업종 이동(1)

‣ 평균소득월액(1)

‣ 일자리(1)

자료: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 포털(data.nps.or.kr)(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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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 개요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는 크게 사업장가

입자, 주민, 사업장, 지역 이동, 업종 이동의 5

종류 데이터를 월별로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방식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역, 연령 등

의 구분정보로 분류한 임의그룹을 형성하고

각 그룹의 평균 또는 합계 수치를 제공한다. 

1.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황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황’은 읍면동 단위로

연령별, 성별, 업종36)별 사업장가입자수(취업

또는 실업37)) 및 기준소득월액을 제공한다. 사

업장가입자는 개념적으로 상시근로자 및 임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공무원 및 군인 등 기타 연금수급권

자는 제외한다. ‘그림1.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

황 데이터(예시)’에서 1행은 전북 전주시 완산

구 중앙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4명이며 이들의 평

균기준소득월액은 3,075천원임을 의미한다.

그림1.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황 데이터(예시)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황 데이터는 임금근로자

(상시 및 임시)의 고용, 임금수준 등을 분석하

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36) 국세청 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개인간병인, 방문판매원 등)은 미분류로 표기됨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37) 취업은 국민연금 가입자격 정상 또는 납부예외를, 실업은 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

표 2.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 개요

사업장가입자 주민 사업장 지역 이동 업종 이동

제공정보

•사업장가입자수
 (취업 및 실업)
•평균소득월액

•전체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취업인구수
•실업인구수

•사업장수
•사업장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수
 (취업인원수)

구분정보

•지역(읍면동)
•성별
•연령
•업종

•지역(시군구)
•연금가입구분

•직종

•지역(읍면동)
•업종

•가입상태
•규모

•거주지(읍면동)
•근무지(시군구)

•성별
•연령
•업종

•지역(읍면동)
•성별
•연령
•업종

제공방식 구분정보별 임의그룹 내 합계 또는 평균

지역 전국 17개 시도 및 시도 내 시군구

주기 2019년 1월 이후, 매월(익월 중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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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종합 현황

‘주민 종합 현황’은 시군구 단위로 가입연금

별, 직종별 전체인구수38), 경제활동인구수39), 

취업인구수 등을 제공한다. 동 데이터는 사업

장가입자 외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고용

동향과 기타연금 가입 인원에 대한 취업 여부

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래

‘그림2. 주민 종합 현황 데이터(예시)’에서 1행

은 전주시 완산구에 국민연금 가입 직장인 인

구가 총 16만 7,569명이고 이중 경제활동인구

는 13만 2,950명, 취업인원은 8만 2,020명, 실

업인원은 5만 930명임을 의미한다.

그림2. 주민 종합 현황 데이터(예시)

이처럼 주민 종합 현황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공무원 등 기타연

금수급권자를 포괄한 전체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사업장 종합 현황

‘사업장 종합 현황’은 읍면동 단위로 업종별, 

사업장규모별 사업장수 및 사업장가입자수, 

사업장가입상태(신규, 기존, 폐업) 등을 제공

한다. 사업장가입자수는 근무지 기준으로 집

계되어 노동수요 측면40)을 나타낸다. ‘그림3. 

사업장 종합 현황 데이터(예시)’에서 1행은 전

주시 완산구 중앙동 소재 전자부품업을 영위

하는 사업장이 1개 존재하며 사업장가입자수

또한 1명임을 의미한다. 

그림3. 사업장 종합 현황 데이터(예시)

사업장 종합 현황은 지역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의 분포, 신규 개업 및 폐업 등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다만 동 데이

터는 집계기준 차이로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

황’ 및 ‘지역 이동 현황’ 등과 합계에서는 다

소 차이41)가 발생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이동 현황

‘지역 이동 현황’은 읍면동 단위로 연령별, 성

별, 업종별 사업장가입자의 거주지 및 근무지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4. 지역 이동 현황 데

이터(예시)’에서 1행은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에 거주하고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 1명의 근무지가 전주시 완산구임을 의미

한다. 

38) 주민 종합 현황은 국민연금 가입자 외 정보도 포함하여 지역내 전체인구를 포괄한다.
39) 국민연금 협업기관 데이터에서는 노동공급 의사와 무관하게 만20~60세 인구로 정의한다.
40)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황’은 거주지 기준 사업장가입자 데이터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구 대상 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공급 

측면을 나타낸다.
41) 2023년 2월 기준 사업장 종합 현황의 전라북도 지역 사업장가입자수는 약 28만명 수준으로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황의 수치

(약40만명)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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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지역 이동 현황 데이터(예시)

지역 이동 현황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직주불일치와 이로 인한 소득의 역

외유출입 등을 파악할 수 있다.

5. 업종 이동 현황

‘업종 이동 현황’은 이직, 입직, 퇴직 등에 따

른 사업장가입자의 업종 변경 이력을 제공한

다. ‘그림5. 업종 이동 현황 데이터(예시)’에서

1행은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사업장가입자 1명의 업종이 2022년 9월 중 음

식점업에서 소매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

다. 

그림5. 업종 이동 현황 데이터(예시)

이처럼 업종 이동 현황은 사업장가입자의 이

직 동향, 업종별 이직 빈도 등 노동이동에 관

한 분석에 적합하나, 이전업종분류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앞서 이루어진 경우

미분류로 처리되는 등 데이터 사용에 일부 한

계42)가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1.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취업자수 통계)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와 비교해 포괄범위가 다소 협소하나

핵심 고용 계층을 포함한다.

사업장가입자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만15세

이상)에 비해 포괄범위가 협소하다. 종사상지

위별로 보면 상시근로자(고용계약 1년 이상) 

및 임시근로자(고용계약 1~12개월)가 사업장

가입자에,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중 기타연금 수급권자는 사

업장가입자에 속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고

용계약 1개월 미만)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속

한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는 기존 통계와

달리 지역별, 업종별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국민연금 데이터는 시군

구 지역까지 업종별, 연령별, 성별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소득 정보(기준소득월액)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별 고용

조사는 시군구별 취업자수 통계를 제공하나

공표 주기가 반기로 긴 편이고 업종, 연령 등

세부 정보가 결합되지 않는다. 

42) 2022년 9월 전북지역 기준, 이전업종(대분류 기준)이 미분류인 경우는 총 216,228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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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통계)

국민연금 임금데이터(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에 비해 지역, 업종

(중분류), 연령 등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동 데이터는 보

험료 산정 기준이 매년 7월 한차례 개정되는

특징43)으로 인해 연도별 변화 추이 분석에 적

합하다. 다만, 평균임금 산출시 보험료 기준소

득 상한(2022.7월 기준 월급여 553만원)에 따

른 과소추정에 유의할 필요기 있다. 

현재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는 사업장가

입자에 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므로 본 보고

서는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였다. 

2. 조사연구 활용 가능성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는 전수조사로서

여러 지표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

양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사연

구에 활용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① 시군별, 성별, 연령대별, 산업중분류별로

세분화된 고용, 소득 정보를 이용해 정책 지

원 대상자 ·사업을 선정하는 등 정책에 활용

할 수 있음

② 전수조사로 지역, 산업, 연령, 성별로 구분

된 그룹 내 표본이 대체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 ·임금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비교적 정

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

③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세밀한 지역데이터

를 통해 특정 기업 이탈 등 역내 경제변화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

④ 고용과 임금의 결합 데이터를 통해 고용의

질적 변화, 고용과 임금의 상관관계 등 다각

적 분석이 가능

Ⅳ.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를 
이용한 최근 전라북도 고용 및 
임금 동향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

중 ①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황과 ② 주민 종
합 현황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전라북도

고용 및 임금 동향을 분석해 보았다. 핵심노

동인구인 만20~60세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주

민 종합 현황)과 임금근로자(사업장가입자 종

합 현황)의 업종별, 연령별 고용 현황을 살펴

본 뒤, 시군별 평균임금수준과 업종, 연령, 성

별 등 세부그룹별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분석

(사업장가입자 종합 현황)하였다.

1. 고용

(핵심노동인구
44)
 취업자: 주민 종합 현황)

전라북도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는 2023년 2

43) 매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상·하한을 개정함에 따라 계속근무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동 시기에 연 
1회 수정된다.

44)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명칭은 경제활동인구이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노동인구’로 지칭하였으
며 만20~60세 인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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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57.4만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으

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1차 유행기45)

(2020.3~6월) 및 2차 유행기(2020.11~21.2월)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3차 유행기(2021.12~22.3월)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 및 낮은 사망률과 기저효과 등으로 전

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22년 6월 이후에는 물

가와 금리의 높은 수준 지속으로 경기가 둔화

되면서 취업자수도 감소로 전환하였다. 

그림 6. 전북지역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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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색 네모는 코로나19 1·2·3차 유행기
자료: 국민연금공단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가 1차 유행기를 제외

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자

및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이로 미

루어 보았을 때 코로나19의 유행이 전북지역

자영업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그림 7. 전북지역 직업군별 취업자수 증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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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색 네모는 코로나19 1·2·3차 유행기
자료: 국민연금공단

다만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 감소는 주로 인

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양호

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노동인

구 취업자수 증감율(전년동기대비)을 인구요

인과 고용률46)로 분해할 경우, 2020년 6월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

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북지역 핵심노동인구는 2019년 1월 1,037천명

에서 2023년 2월 953천명으로 8.1% 감소하였

으나, 같은 기간 고용률은 54.1%에서 57.8%로

3.7%p 증가하였다.

45) 1차 유행기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가 최초로 확산되었던 2020년 3~6월로, 2차 유행기는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2020년 11~21.2월로, 3차 유행기는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2~2022년 3월로 정의하였다.

46)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핵심노동인구수)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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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북지역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 증감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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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그림 9. 전북지역 핵심노동인구수 및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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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사업장가입자(임금근로자): 사업장가
입자 종합 현황)

전라북도 사업장가입자는 2023년 2월 기준

39.7만명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기(2020.3~6

월)에 큰 폭 감소한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보

였다. 이후 2차(2020.11~21.2월) 유행기에는 감

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3차

(2021.12~22.3월) 유행기에는 증가폭이 둔화되

는 수준에 그쳤다. 

그림 10. 전북지역 사업장가입자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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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색 네모는 코로나19 1·2·3차 유행기
자료: 국민연금공단

한편 전라북도는 사업장가입자 대상 연령 인

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업장가입자

고용률47)은 2019년 1월 37.1%에서 2023년 2월

41.5%로 4.4%p 상승하였다.

47) 사업장가입자 고용률(%) = (사업장가입자수/만18~59세 인구)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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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북지역 사업장가입자 대상 인구 및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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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1차 유행기를 중심

으로 사업장가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가

운데 이후에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은 사업장가입자가 증가하며 회복세

를 보였다. 지역 기반산업 침체48)로 2018년 이

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던 제조업은 2021년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업황이 회복됨에도 불

구하고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채용 증가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제조업

은 코로나19 1~3차 유행기 이외 기간을 중심

으로 사업장가입자가 큰 폭 증가하였으나 최

근 다시 감소 전환하였다. 

그림 12. 전북지역 업종별 사업장가입자수 증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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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색 네모는 코로나19 1·2·3차 유행기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조업 세부업종별로는 지역내 주력산업으로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

로 2020년 중 사업장가입자 감소가 크게 나타

났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의 고용은 2020년 중 각각

1천명, 0.8천명 감소 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

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식료품은 외식 감소에

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가공식품 등의 수요

가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고용 감소폭(2020년

중 –0.2천명)이 작게 나타났고, 기계장비는 북

미지역 농기계 수출 호조 등 양호한 업황에

힘입어 고용회복이 빠르게 나타난 것(2021~22

년 중 각각 +0.2, +0.3천명)으로 보인다.

그림 13. 전북지역 세부제조업 사업장가입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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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비제조업 세부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사업장가

입자가 2020~21년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

며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초기

감소한 이후 방역정책 완화49) 등에 따라 고용

회복이 나타났다. 건설업은 전북지역 주택가

격 상승세 지속 등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라

고용이 큰 폭 증가(2020~21년 중 각각 +1.9, 

4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2017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2018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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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천명)하였으나 2022년 들어 금리 상승 등

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증가폭이 축

소(2022년 중 +0.6천명)되었다. 음식숙박업, 사

업지원서비스업(여행업 등) 등 대면서비스업

은 2020~21년 중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2022

년 들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한편 보건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

에 그쳤다. 

그림 14. 전북지역 세부 비제조업 사업장가입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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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연령별로는 2020~2022년 중 30대 사업장가입

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사업장가입

자는 제조업(-2,802명), 건설업(-802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사업장가입자는 언급된 산

업들(제조업 +4,005명, 건설업 +3,548명)을 중

심으로 크게 늘었다.

 

그림 15. 전북지역 연령별 사업장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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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2. 임금

전라북도 지역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임금50)은

2021년 기준 2,869천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670천원)에 비해 7.4% 상승하였다. 

2020년 중 코로나19 유행으로 2.8% 상승에

그치며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2021년 중

4.6%로 다시 확대되었다.

49)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2021.11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2022.4월)되었다.
50)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준소득월액이 수정되는 매년 7월에 전년도 임금 데이터를 공표한다.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김의정 / 지역경제조사팀 / 2023-06-23 16:37:53



150

그림 16. 전북지역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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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소득구간별 분포를 보면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업장가입자가 46.3%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임금

이 기준소득 상한(553만원, 2022년 7월 기준)

보다 높은 사업장 가입자는 전체의 0.8%로

나타났다.

그림 17. 전북지역 사업장가입자 소득구간 분포1)

0.5

17.1

46.3

20.7

14.6

0.8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

50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53 553~(만원)

(%) (%)

주: 1) 2021년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시군별 비교)

시군별로는 자동차 등 기반산업이 위치하거나

금융 인프라가 발전한 군산시(2021년 기준, 

3,051천원), 완주군(2,929천원), 전주시(2,915천

원), 익산시(2,829천원) 순으로 평균임금이 높

게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분포한 것으

로 추정되었다. 

그림 18. 전북지역 시군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1)

주: 1) 2021년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14개 시군 중 군산(3,051천원), 완주(2,929원), 

전주(2,915천원)만 전라북도 평균 임금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인구 규모가 작고 제조업 비

중이 낮은 장수군(2,567천원), 진안군(2,557천

원) 등은 평균임금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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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북지역 시군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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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평균: 287만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정읍

(8.5%), 남원(7.7%), 고창(7.7%) 등에서 전북

평균(7.4%)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진안(6.2%), 

순창(6.3%), 김제(6.4%), 장수(6.6%)는 상대적

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2차 유행이 있었던 2020년에는 진안(3.8%), 

장수(3.5%), 남원(3.4%), 임실(3.3%) 등 평균임

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이 전북 평균

(2.8%)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유행이 
소강상태에 있던 2021년에는 익산(5.2%), 군산

(5.1%) 등 고임금 지역의 상승률이 평균(4.6%) 

대비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후(2019년 대비 2021년) 누

적 임금상승률과 14개 시군의 절대적인 임금

수준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

행 전후 양질의 일자리 분포에는 유의한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시군별 평균소득월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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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누적 증감률(19~21년, 우축) (만원) (%)

자료: 국민연금공단

표 3. 전북지역 시군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증감률1)

(%)

전북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 부안 고창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2020 2.8 3.1 2.4 1.6 3.3 1.8 3.4 3.0 2.9 3.3 1.8 3.3 2.9 3.8 3.5 

2021 4.6 4.2 5.2 5.1 5.1 4.5 4.2 4.3 4.3 4.3 4.4 3.6 4.2 2.3 3.0 

누적2) 7.4 7.4 7.7 6.8 8.5 6.4 7.7 7.5 7.3 7.7 6.3 7.0 7.3 6.2 6.6

주: 1) 붉은색 글씨는 연도별 전북 임금상승률을 상회하는 지역              2) 2019년대비 2021년 임금상승률
자료: 국민연금공단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김의정 / 지역경제조사팀 / 2023-06-23 16:37:53



152

(업종별 비교)

업종별로는 제조업 평균임금이 3,492천원(2021

년)으로 비제조업(2,627천원)에 비해 32.9% 높

아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분포해 있을 것

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내에서는 1차금속(4,307천원), 화학제

품(4,147천원), 자동차(4,144천원) 제조업 순으

로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금융보험업(3,954천원)과 건설업(2,767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비제

조업의 경우 금융보험업 평균임금이 여타 비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업종 간 임금 편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전북지역 제조업종별 사업장 가입자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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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그림 22. 전북지역 비제조업종별 사업장 가입자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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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비제조업

이 제조업보다 높아 일자리 양극화는 다소 축

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 임금은 건

설업(10.0%), 운수창고업(9.7%) 등을 중심으로

7.7% 상승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전기장비

제조업(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4%) 

등의 부진으로 6.6% 상승에 그쳤다. 

그림 23. 전북지역 업종별 사업장가입자 평균임금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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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주: 1) 2019년 기준 
    2) 2019년 대비 2021년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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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10.0%), 식료품 제

조업(9.9%), 운수창고업(9.7%) 등에서 임금상

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숙박음

식점업(5.0%)의 경우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정책의 영향

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비교)

2021년 기준 남성 임금이 월평균 3,215천원으

로 여성(2,321천원)에 비해 38.5% 높았고, 연

령별로는 40대 평균임금이 전연령 평균(2,869

천원) 대비 6.1% 높은 3,044천원으로 가장 높

았다. 소득구간별로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52.5%가 평균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

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58.2%가 평균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임금 편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24. 전북지역 사업장가입자 성별 소득구간 분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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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553만원을 기준으로 구간 나눔
자료: 국민연금공단

남성의 경우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평균임금

이 높은 직종에 주로 종사한 반면 여성은 금

융보험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

게 나타났다. 2023년 2월 기준 남성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금융보험업 제외) 고용 비중은

각각 33.2%, 63.6%인 반면 여성은 각각

13.3%, 82.8%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40대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경력 단절에 따른

상대적 임금 격차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5. 전북지역 연령별 평균임금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3,200

3,4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3,200

3,400

30미만 30대 40대 50이상 남성 여성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천원) (천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그림 26. 전북지역 연령 및 성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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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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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평가

1.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 활용성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

중 ‘주민 종합’, ‘사업장가입자 종합’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의 고용 및 임금 동향을 분

석하였다.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의 고용 관련 데

이터는 통계청 지역경제조사 등 여타 데이터

와 비교해 세부 항목별로 신속한 분석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 ·일

용근로자 등 일부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실

업자 기준이 상이51)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데이터의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여

타 데이터에 비해 지역별, 업종(중분류)별, 연

령별 세분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

석에 이점을 갖지만, 보험료 산출기준 특성상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 과소추정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데이터 외에도 사업장, 

지역 이동, 업종 이동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사업장 현황에 대한 분석, 이직 동향, 직

주 불일치에 따른 소득유출입 등 다양한 주제

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코로나19 이후 전라북도 고용 및 
임금 상황 평가

(고  용) 

전라북도 고용은 코로나19로 인한 1차 유행기

(2020.3~6월) 중 큰 폭 감소한 후 회복세를 보

였으며 2차 및 3차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은 점차 축소되었다. 한편 핵심노동인구 고

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인구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

하고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가 1차 유행기

이후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며 코로나19가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사업장가입자수는 코로

나19로 인해 2020년 중 큰 폭 감소한 이후 회

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데 반해 비제조업

의 경우 방역정책 완화, 경기회복 등에 따라

증가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지역

내 고용규모가 큰 자동차 제조업 등은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모

습을 보였다. 반면 비제조업은 코로나19 초기

인 2020~21년 중 건설업을 중심으로, 2022년

에는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를 보였다.

한편 연령별로는 3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

의 고용 감소와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 증

가가 나타났다. 높은 임금수준 등으로 청년층

선호가 높은 제조업 등에서 고용 회복이 지연

됨에 따라 청년층 고용 부진이 심화되었을 것

51) 경제활동조사는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인원을 실업자로 분류하는 반면 국민연금 데이터는 국민연금 가입상
태가 상실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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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의 고용은 건설

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고용의 질적인 측

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  금)

전라북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임금은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2020년 중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2021년 들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군별 평균임금 수준은 기반산업이 위치하

고, 금융인프라가 우수한 군산, 완주, 전주, 익

산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1,2차 유

행이 있었던 2020년에는 평균임금이 낮은 지

역에서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

이후에는 평균임금이 높은 군산, 익산 등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며 빠르게 회복되는 모

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자동차 등의 제조업 평

균임금이 비제조업에 비해 높아 더 많은 양질

의 일자리가 분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비제조업

이 제조업보다 높아 일자리 양극화는 다소 축

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남성 임금은 여성에 비해 38.5%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평균임금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제조업 등 상대적

으로 평균임금이 높은 직종에 주로 종사한 반

면 여성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종

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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